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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석유공사를 움직인 힘은 최경환 장관?(‘15.3.12 뉴스타파)

“MB 집사 아들이 하베스트 인수 주도” 새정치 연합

주장(‘15.3.12 경향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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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의 지시를 받고

있었다는 정황은 당시 석유공사가 작성한 “Project Hermes 인수

추진계획”에 지경부 차관이 브리핑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

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

□ 상기 문건관련, 새정치 민주연합 국정조사 특위는, 가격합의 완료

이전에 당시 지경부의 승낙을 받았으며 사전에 인수를 지시하지

않았다는 당시 최경환 장관의 주장 역시 거짓말임이 입증된 것이라고

주장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2009.10.22일 당시, 지식경제부는 “석유공사, 캐나다 Harvest Energy社

인수 성공” 제하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, 에너지자원실장이

브리핑을 실시한 것은 사실임

ㅇ 그러나 이를 근거로 지식경제부가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하였다는

주장은 근거없음

ㅇ 개별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은 공기업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

거쳐 공기업 책임 하에 이루어짐

- 산업부 등 정부부처는 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” 및 “공기업

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따른 규정”에 따라,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,

책임성을 침해하는 간섭은 할 수 없음

ㅇ 또한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추진된 2000년대 이래 정부의

예산 등 지원하에 착수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주요사업에 대해

관행적으로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음

< 참고 : 산업부 보도자료 배포 사례 >

ㅇ 이르쿠츠그 천연가스 개발사업 참여확정(‘00.9월)

ㅇ 베트남 15-1광구 유전발견 성공(’01.8월)

ㅇ 예멘 2개광구 유전개발권 획득(‘05.4월)

ㅇ 나이지리아 20억배럴 대형유전 개발 본격 착수(’06.3월)

ㅇ LG상사 오만 Bukha에서 신규유전 발견(‘06.11월)

ㅇ SK, 브라질 BMC 8광구 상업생산 개시(‘07.7월)

ㅇ 앵커, 사비아 페루 인수(‘08.2월, ’09.2월) 등

□ 또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결정이 당시 지경부나 최경환 장관의

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,

ㅇ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2014년 10월 23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

“하베스트 자체를 사라 마라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평가도 안된

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” 이라고 증언한 바 있으며,

ㅇ 감사원 사무총장은 2015년 2월 24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시 감사원

감사 과정에서 강영원 전사장의 감사원 진술에서 지경부나 최경환

장관의 하베스트 인수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음

※ 관련문의 : 자원개발전략과 이민철 과장(044-203-5140)

자원개발전략과 양동우 사무관(044-203-5143). 끝.


